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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국형 IRA’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담은 ‘한국형 IRA’ 법안 발의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탄소중립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 양이원영) 이 

법안은 같은 날 발의된 신동근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한국판 IRA’ 

패키지를 이루는 법안으로, 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 등 탄소중립 산업의 국내투자에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입법했고, EU도 3월 16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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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IRA법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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